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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tended to regard the relationship as a 

conflicting one. This study, unlike the previous ones,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s it is and to describe the experi-

ence of the real relationship. Another aim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ocial 

services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To achieve these aims, 

the central question of the study was, "What are the daughters-in-law's experiences with their mothers-in-law like?"

The participants for the study consisted of 12 daughters-in-law who volunteered to be interview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 As a result, 

154 concepts and 42 sub-categories were induced, and finally 18 categories were induced in the course of classifying and 

integrating these sub-categorie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relationship might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nd that it might even be possible to 

change from one to the o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any factors influenced the quality of the relation-

ship, and that the husband's ro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Using this study's results as guidance, general pro-

grams designed to cultivat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can be created and imple-

mented; additionally programs that help the husbands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 and roles can be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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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혼에 의해 한 가족이 된다. 아

들/남편이라는 한 남성을 매개로 맺어진 이들 고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부

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강요받는 독특한 특성을 지

니고 있다(Bryant, Conger, & Meehan, 2001). 이러한 독특

함으로 인해 고부관계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 맺는 관계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관계라고 인식되어 

왔다(Bryant & Conger, 1999; Globerman, 1996; Servoich 

& Price, 1994).

Cotterill(1994)은 결혼을 친족이든 남이든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관계로 간주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도 

고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고

부관계의 어려움은 실증적 자료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 사유별 이혼 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전체 이혼 수 128,468건 중 고부갈등을 필두

로 하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이혼이 12,206건으로, 63,164건

에 이르는 성격차이와 19,132건에 이르는 경제문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www.kosis.kr).

원만하지 못한 고부관계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

론이지만, 이혼하지 않고 사는 많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고부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부부관계와 다른 가족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고부갈등은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고부갈등이 빈번할수록, 그

리고 고부갈등을 심하게 지각할수록 며느리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낮았다(김태연, 1994). 또한 고부갈등은 모자관계와 

며느리의 부부관계, 손자녀와의 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성

명옥․이혜자, 2002; 유영주 등, 1996). 

그런데 시대에 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점점 변

화하고 있다. 예전 사회에서 며느리는 최하위의 지위를 할당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다 의무가 많았으며, 따라서 시어머니

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벽한 상하관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절대

적인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유교적인 가족 윤리와 가부장

적인 가족 구조를 통해 고부관계가 다스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정연 등, 1996).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가족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진출이 증대되면서 부자

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구조는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바뀌었다. 전통적 가족규범이 붕괴되고,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지닌 중요성이 약화되고, 경제력을 지닌 며느리의 

입장이 강화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고부관계 역시 수

직적인 상하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중

이다(구자경, 1999). 

고부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해가면서 긍정적인 고부관계의 

실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역설적으로 수직

적인 고부관계에서보다 고부갈등이 보다 빈번하게 표출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구적 가치를 교육받은 며느

리들이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인내하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

게 되었기 때문이다(최효일, 1992). 또한 수평적인 가족관계

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효사상과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고부관계에서 사고와 행동이 괴

리되는 현상도 전통사회에서 보다 고부갈등이 더 많이 표출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고부관계가 획일화된 상하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긍정적인 고부관계도 제시되는 동시

에 갈등 역시 심하게 표출되는 실정에서 그 다양한 관계 양

상을 실제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가족관계인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

와 같은 핵가족 단위의 연구보다 적은 편이다(Fischer, 1983; 

Goetting, 1990; Lopata, 1999; Walker, 2000). 또한 고부관

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고부갈등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나 고부갈등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정자․김갑숙, 1993; 김밀양, 2004).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재조명한 김밀양(2004)은 고부간의 갈등구

도를 축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

제의 고부관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서, 고부관계를 부정적인 갈등상황으로만 일관되게 연구해온 

나머지 사회에 퍼져있던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했다.

고부갈등에만 몰두한 주제의 편향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고부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가족 

관계란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과 긍정적인 감정과 느낌이 혼

재되어 있으며,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부관계 역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다(Limary, 2002; Luescher 

& Pillemer, 1998).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고부관계가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고부관계 경험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고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상황이나 특성, 상호작용들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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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첫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며느리들의 고부관계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셋째,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부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며느리들의 관점에서 고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고부관

계 형성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했다. 본 연구결과

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 다른 가족성원들에게 고부관계

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데 기

여할 고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Ⅱ. 문헌고찰

고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고부갈등을 

축으로 주제의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

행연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에서는 주로 그 구체적인 고부갈등의 요인을 연구했다. 요

인분석을 통하여 갈등요인을 구조화시킨 이기숙(1985)의 연

구에서는 시모의 상대적 비교와 시모의 이기적 태도와 소외

감, 시모와의 대화결여, 친척 및 가습의 차이, 손자녀 문제, 

친정 문제 등의 갈등 요인이 지적되었다. 박현옥(1990)의 연

구에서는 시모의 비합리적 처사와 시모의 생활태도, 가정

관리의 미숙과 시모의 융통성 없는 태도, 시모의 지나친 기

대, 소외감, 자녀양육문제가 갈등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김충

미(1994)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대한 며느리의 부담감, 시

어머니의 의존이나 소외감, 과거사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과 딸과 비교하거나 매사에 간섭이 심한 것, 아들에 대한 

애정 욕구가 강하며,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며, 늘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갈등원인

이 지적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를 고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연구(송현애․이정덕, 

1995)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와, 분거를 하는 경

우라도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갈등이 심했지만, Marotz-

Baden과 Cowan(1987)은 동거여부가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며느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

구들도(구자경, 1999; 성인애, 1991) 있다. 또한 며느리의 학

력(이정연, 1990)이나 며느리의 취업여부도(배선희, 1996) 

고부갈등의 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그 결과들은 일치

하지 않고 있다. 며느리의 학력의 영향에 대한 결과들이 상

이하며, 마찬가지로 취업한 며느리들이 고부갈등을 적게 경

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오히려 이중역할 부담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남편의 출생 순위 역시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연구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송현애와 이정덕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맏며느리나 외며느리의 경우에는 다

른 며느리들 보다 부양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갈등도 심

하다고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양 스트레스가 남편

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있다(이

신숙․서병숙, 1994; 최정혜, 1994).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결혼 기간이 연구되어

졌는데, 박부진(198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며느리의 시

집살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스스로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었

다고 한다. 

연구 방법 면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택한 논문들은 그 수

가 몇 편에 그치는 실정이고 대부분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

했다. 성인애(1991)는 비구조화된 면접방법으로 고부갈등의 

원인과 고부갈등의 행동특성 및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했다. 배선희(1997)는 계급론적 입장에서 맏며

느리가 고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

했는데, 연구결과 상류계층은 ‘허위적 고부관계’로, 중간계

층은 ‘며느리만 갈등을 느끼는 고부관계’와 ‘양쪽 모두 갈

등을 느끼는 고부관계’,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고부관계’로, 

하류계층은 ‘방기’와 ‘갈등 관계’로 규정했다. 이 논문은 질

적 연구 방법론을 택해 며느리의 고부관계 인식을 탐색한 점

에서 본 논문에 대한 시사점이 크지만, 연구자 스스로 결론

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부관계에 있어서 계층적 차이에 집

중하느라 사회심리적 요인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

점을 지닌다. 고부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그 차이를 살펴본 

구자경(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권위 하락과 가

족 내 며느리의 지위향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시어머니 우위형과 며느리 우위형 갈

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고부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고부갈등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할 뿐더러, 실

제적으로 고부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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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바를 탐색

하여,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고부관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고부관계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고부관계 경험에 대한 생생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하

려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Strauss

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적 방법론을 채택했다. 양적 연

구방법은 통계 처리된 결과를 통해 고부관계의 경향성은 

파악하기 용이하나 그 이면에 내포된 실체와 의미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배선희, 1997). 그러므로 고부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가치를 두고서 그 경험들과 관련된 의미들을 자료화

하고, 그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근거이론 방법은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

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구

조 및 과정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해내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각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고부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그 고부관계 경험 과정의 여러 요인과 맥락에 대해 

근거이론적 방법론에 따라 분석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방법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은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이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념들을 근거로 전개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 관련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론적 관

련성이란 몇 개의 사례에서 도출된 어떤 개념이 잇따르는 사

건들을 비교해 볼 때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뚜렷

하게 사라져서, 그 개념이 범주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

지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론

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된 자료나 대조적인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

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분석 도중 더 이상 새로운 정보

를 얻지 못하는 지점인 이론적 포화 상태까지 자료를 수집

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며느리들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이라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고부관계 경험을 연구

하고자 자녀를 둔 며느리들로 그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선

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가 고

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시

어머니와 동거하는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 후 분가

한 며느리들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결혼

시킨 아들의 시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입장에 있으

면 두 입장을 다 경험한다는 점에서 며느리의 경험을 중심

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벗어나므로, 아직 시어머니가 

되지 않은 며느리들로 제한했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기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접 장소는 대부분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인 참여자의 집을 직접 방문

하여 면접했으며, 본인의 집에서 면접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두 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집에서 면접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 1명당 평균 2회에 걸친 면접을 실

시했으며, 면접 시간은 1회 당 평균 100~120분에 걸쳐 진행

되었다. 2회의 면접을 마치고서도 참여자가 더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남아 있거나 연구자가 더 탐색할 자료가 남아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와 논의를 거쳐 추가 면접과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

이론적 방법론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자료 분

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한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이 끝나면 녹음 내용을 

기록으로 옮겨 녹취록을 작성해 두었다. 그리고 녹음내용을 

수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시어머니

와의 관계의 윤곽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후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공통점을 찾아 하위 범주와 상위범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는 선택코딩을 실시했다. 그 범주들을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인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맞추어 고부관계 경험

의 구조를 분석하는 축코딩을 하고, 자료분석의 마지막 단

계인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정교화시켜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연구참여자들의 고부관

계 경험을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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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나이 직업 경제적 교류 결혼기간
거주 형태

(시모와 동거여부)
자녀수 동거기간 학력(졸)

남편 

형제서열

A

B

C

D

E

F

G

H

I

J

K

L 

40

38

40

37

39

33

44

37

43

35

35

41

유

유

무

유

유

무

유

유

유

무

유

무

무

유

무

유 

유

유

유

무

유

유

유

유

10년

11년

9년

11년

12년 

7년

16년

10년

13년

8년

8년

14년

비동거 

동  거

비동거

동  거

동거 후 비동거

비동거

비동거

동거 후 비동거

비동거

동거 후 비동거

동  거

동거 후 비동거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3명

2명

 

6년

 

5년

2년

 

 

8년

 

3년

7년

9년

대학원 

대학원

대  학

대  학

대학원 

대  학

대  학

대학원

대학원

대  학

대  학

대  학

차남

차남

장남

차남

장남

장남

장남

장남

차남

차남

장남

차남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방법

을 직접 전해들은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만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게 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했다. 매 회 면접을 녹

음하되 반드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면접 도중에

라도 연구 참여자가 녹음이나 연구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면접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출판되는 연구결과에서는 물론이고 녹취과정에서부터 익

명을 사용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아

울러 출판된 자료를 추정해 신원을 알 수 있는 특이 사항

들은 기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5. 연구의 신뢰성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가장 주된 도구가 된다. 그

러므로 연구자의 인식과 지식, 감성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자의 주관성 자체

가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자 스스

로도 며느리 입장에 있다는 점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나 그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고부관계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자료의 분석에 임할 때는 이

러한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가치가 전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구자가 항상 주관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자

료 수집에서부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모

든 면담 자료를 녹음하여 연구자의 회상이나 요약기록에 의

존하는 것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면담 녹취록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가 면접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 

두 차례에 걸친 면접에서 동일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관되는가를 검토했다(Patton, 2000). 또한 질적 연

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2명으로부터 원자료에서 개

념과 범주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개방코딩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고부관

계 경험에 관한 개념들을 도출했고, 그 개념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범주로 명명해 갔다. 그 결과 고부관계 경험에 관

한 152의 개념과 이 개념들을 통해 하위범주 42개를 도출

했다. 이 하위범주들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18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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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데 가족인 관계, 고부관계에 대한 환상, 남편(아들)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고부관계의 독특성

고부관계 

형성하기

아들을 뺏어가는 느낌, 직업이 없는 며느리가 탐탁지 않음, 사돈에 대한 경쟁 심리, 시어머니가 

자신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긴장, 친정과 시댁의 차이 나는 경제력
탐탁지 않은 며느리

연애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친숙하고 편함, 종교가 같아서 맘에 들어 하심, 아들 뒷바라지 

한 데 대한 고마움, 아들이 고른 여자를 인정함, 결혼 지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하고 잘해줌 
며느리에 대한 좋은 인상

서로 조심, 갈등 언급 회피, 비난 안함, 간섭 안함,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 적당한 거리감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신뢰감, 집안 일 의논, 며느리 편에서 아들 꾸중, 편하게 해주심, 며느리의 방식 인정함, 딸과 

엄마의 관계처럼
신뢰감과 가족이 된 느낌

칭찬하고 격려함, 고마움에 대한 표현, 배려함 애정 표현과 배려

시누이와의 차별 대우, 남편과의 차별 대우, 시모의 무시 차별대우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아들(남편) 앞에서 갈등 표현 안함, 아들(남편)과 며느리에게 다르게 말함, 시모의 이중성, 집

안과 바깥에서의 행동이 다른 시어머니, 시모의 거짓말
시모의 이중성

긴장, 불편함, 소외감, 집안 문제 해결에서의 소외 긴장과 소외감

생활 습관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습관 사고방식 차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그 생각에 매몰됨, 상상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함, 시

어머니에게 비난당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꿈, 불안과 스트레스 경험, 화병과 건강 악화
심리적 신체적 증상

확실한 역할 분담, 간섭 안 함 시어머니의 분화 시어머니의 

분화아들과 밀착된 관계, 살림살이 마음대로 간섭함, 며느리의 삶을 조종하려 함 시어머니의 미분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시모가 너그러워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며느리가 너그러워짐, 경제력 

가진 며느리에게 잘해줌, 경제력이 없는 시모의 자격지심, 경제력으로 며느리를 조종함함
경제력

경제적 상황
시댁과의 경제적 교류 없어서 편함 경제적 독립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다른 형제 도와주라고 요구하는 시모, 경제력

으로 며느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시모
부정적인 경제적 교류

정기적 용돈이 경제적 타격 안 됨, 부양의식, 시어머니의 고마움 표시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육아와 가사 도움 위해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 강해짐,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서로 배려함 
만족스러운 동거

시어머니와

의 동거

동거의 필요성 못 느낌, 살림살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 식습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공

간의 협소함에서 오는 긴장, 부모님에게 맞추어서 행동해야 하는 불편함, 모든 행동이 노출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 성관계에서의 어려움

불만족스러운 동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편해짐,, 갈등을 삭힐 수 있는 시간가질 수 있음, 교류 없어서 문제도 

없음, 소원해서 편한 관계
분가

장남의 부양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어머니, 장남에게 과도한 기대하는 시어머니, 차남이어서 

갖는 자유와 이점, 차남이 시어머니 모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며느리 
부양의식에서의 차이

남편의 

형제 서열
윗동서와 관계가 나쁜 시어머니가 더 호의적으로 대해줌, 시어머니의 다른 형제 편애, 시누이

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동서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형제들 사이의 역학관계

시누이의 중간 역할, 시누이의 완충제 역할, 시누이의 배려 시누이의 중간 역할

시어머니 두둔하지 않는 남편, 아내 비난하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남편, 남편의 분화
남편의 분화

남편의 역할
남편의 중간 역할, 남편의 지지, 남편의 위로 남편의 지지

남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남편의 중재 노력 없음, 남편의 지지 없음 남편의 지지 없음

시어머니의 관여가 덜 함, 고부 갈등을 잊게 함, 취업으로 인한 확실한 역할 분담, 돈 버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취업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대해 배려 없음에 서운함
취업한 며느리 며느리의 

취업
취업에 대한 은근한 종용, 고부갈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짐 취업하지 않은 며느리

<표 2>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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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족으로 살 사람이잖아요, 평생 봐야 할 관계 결혼관계의 지속 결혼관계 

지속 의지남편에 대한 배려, 남편에 대한 연민,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배려

자녀 출산으로 서먹함 없어짐, 딸을 낳아 못 마땅한 시어머니, 아들을 낳아 더 잘해준 시어머

니, 손자녀의 긍정적 역할 
자녀출산으로 인한 변화 자녀출산

시어머니에 대한 공감,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친정엄마를 생각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생김
공감과 연민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친정엄마의 중간 역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입장 대변 친정엄마의 역할 중간역할 

체계친구와의 수다를 통한 카타르시스, 친구에게 해소 친구들의 역할

익숙해짐, 포기하기, 서로 타협하기 적응과 포기

적응과 

경계선 

분명히 하기

심리적 거리두기 심리적 거리두기

종이 된 느낌이 들어서 시댁에서 혼자서는 청소 안함, 무리한 돈 요구 거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밝힘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며느리의 입장을 설명함, 남편에게 호소 남편에게 호소하기 남편에게 

호소남편에게 분노 표출 남편에게 분노 표출

며느리가 사과함, 시어머니가 사과함, 시어머니가 화해의 신호 보냄, 자기 입장 표현을 통한 

관계 개선, 시누이와의 관계회복 위해 이메일 보냄
적극적인 대처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
갈등을 풀지 않고 지나가는 시어머니, 사과하지 않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자기 입장표현 묵살 부정적인 대처

각자 삶을 인정하며 밀착되지 않은 관계,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애정, 환상적인 조합 긍정적인 고부관계 유지
관계의

성숙적극적 대처로 인한 고부관계 개선, 며느리의 극진한 병수발 후 관계 변화, 분가로 인한 고부

관계 개선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익숙해졌을 뿐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결정적인 계기로 고부관계 악화 부정적인 고부관계의 지속 관계의 

위축시어머니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시어머니의 차별대우로 인한 고부관계 악화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표 2>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범주화

1) 고부관계 형성하기

참여자들은 결혼으로 인해 맺어지는 고부관계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남이 아닌 가족이 되는데, 그렇

다고 진짜 딸과 어머니처럼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고부관계는 관

계 자체에 내재한 독특성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결혼 

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고부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시어머니가 호감을 

가진 경우 그 시작이 순조로웠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고부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러

한 첫 인상은 향후의 고부관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부관계의 독특성

시어머니와도 딸과 같이 지낼 수 있다. 내가 사랑하

는 사람의 엄마인데, 잘 지낼 수 있을 꺼다. 이런 게 있

는데, 그게 정말 환상인 것 같아요. 사실 나하고는 정말 

남이잖아.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근데, 남인데 또 

전혀 남도 아닌 이상한 관계잖아요. [고부관계에 대한 

환상; 참여자 C]

∙탐탁지 않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좀 별나게 

구셨어요. 딱 말하는 게 니가 내 아들 지금 뺏어가는 것 

같아서 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

셨어요. 직접적으로. [아들을 뺏어가는 느낌: 참여자 F]

∙며느리에 대한 좋은 인상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자기 집으로 날 데리고 갔어

요. ....결혼 후에도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계속 부르

면서, 정말 우리 관계도 말 그대로 엄마와 딸 비슷해요. 

[연애할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친숙하고 편함: 참

여자 K]

2)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몇 십 년 씩 살다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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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엮인 시어머니와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역할 했다고 말했다. 그러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서로 조심

한다고 했으며, 특히 시어머니가 참여자를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었다.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막 대하지는 않으세요. [서로 조심함: 참여자 A]

∙애정표현과 배려

애들 먹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어머니가 나를 칭찬 

하시는 편이죠. 우리 애들은 과자나 외식 같은 것도 안 

먹이고 집에서 밥으로 잘 먹이니까 습관이 너무 잘 들

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 해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애요. [칭찬하고 격려함: 참여자 D]

3)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

그러나 참여자들은 딸인 시누이와 며느리인 자신을 차

별대우하거나 아들인 남편과 자신을 차별대우한다는 경험

을 하기도 했으며, 시어머니가 이중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고부관계는 악화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긴장이나 불편함과 더불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가 배제되는 데서 오는 소외감도 

경험했다.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을 자주 겪게 되자 시어

머니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곱씹어 생각하고, 그 생각에만 

빠져 들어 다른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했다.

∙차별대우

음식 배분을 할 때도 며느리는 좀 다르게, 더 나쁘게, 

챙겨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아들네는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은. 딸을 더 많이 챙겨주고. [시누이와의 차별 

대우: 참여자 C]

∙시모의 이중성

우리 어머닌 바깥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고...엄청 

싹싹해. 근데 집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고 애들한테도 

관심이나 사랑을 안 주고....[집안과 바깥에서의 행동

이 다른 시어머니: 참여자 B]

∙심리적, 신체적 증상

눈만 뜨면 시어머니 일 생각이지. 그 일이 딱 터지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거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그 생각에 매몰됨: 

참여자 G]

4) 시어머니의 분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고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론 우선 시어머니의 분화 여부를 들 수 있다. 분화

(differentiation)란 타인을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각

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화된 시어머니들은 아들과 

자신을 각각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분리시

켜 사고한다. 시어머니가 분화되어 있는 경우 며느리는 보

다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반면 그렇

지 못할 경우 참여자들은 불편한 경험을 했다. 

∙시어머니의 분화

어머닌 자신이 하실 일은 정확히 하시고 제 일에

는 간섭 안하시는 편이세요. 아들은 결혼시켰음 당신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살

아도 참 편한 것 같아요. [간섭 안 함: 참여자 K]

∙시어머니의 미분화

우리 어머닌 아침 7시마다 전화하세요. 정말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넘어서 불안을 느껴요. 

전화해서는 ‘아범은 밥 먹고 갔나’고 묻고 [며느리의 

삶을 조종하려 함: 참여자 J]

5) 경제적 상황

참여자들은 경제력이 고부관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시어머니가 경제적 상황

이 안 좋았을 때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 때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더 너그러워지기도 했다. 경제적 교류라는 측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고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기보다는, 그 교류가 며느리의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과도한 양인가의 여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것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었다. 

∙경제력

결정적인 원인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지신 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애. 그래서 

날 좀 덜 건드리고 지나가시더라고. 어머니가.[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시모가 너그러워짐: 참여자 C

∙불만스러운 경제적 교류

자꾸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 어머님

이 그런 일이 안 터졌으면, 그 많은 돈을 내가 갚아

주지 않았으면 너무나 지금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잘 

지내고.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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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근데 더군다나 어머님이 고맙다고 생각 하시니까 

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시어머니의 고마움 표시: 

참여자 D]

6)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

시어머니와의 동거 여부도 고부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은 분가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생활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거를 하는 경우라도 며느리 측에서 육아

나 가사,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거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며느리가 동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동거가 고부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고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만족스러운 동거

어쩔 수 없이 어머님네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러

라고 하셨어요...당장 살 데가 없었으니까 들어가 살 공

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의 필요성 절실함: 참여자 L] 

∙시어머니와의 불만족스러운 동거

나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힘든 것 같애. 빤히 보이잖

아요. 정말 어머니 말대로 콧구멍 속 같은 그런 공간인

데. 거기에서 다른 문 열면 어머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공간의 협소함에서 

오는 긴장: 참여자 H]

∙분가

예전에 고부관계에 대해,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그걸 

느낀다라는게 거의 한 70%였다면, 지금은 한 20%?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편해짐: 참여자 H]

7) 남편의 형제서열

참여자들은 남편의 형제서열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

계를 결정짓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장남의 경우 부모 부양의식이 강했으며 부모 

역시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

(김현주, 2001). 참여자들은 장남의 부모 부양을 당연시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시어머니의 큰 기대에 항상 

못 미쳐, 그 결과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장남이 아닌 차남 이하의 며느리인 경우의 참여

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유로웠으며, 

이는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부양의식에서의 차이

우리 어머닌 장남은 어머니를 다 책임져야 하는 존

재고 차남은 계속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남에게 과도한 기대하는 시어머니: 참

여자 E]

∙형제들 사이의 역학관계

한 번은 정말 정식으로 대판 동서하고 붙었는데, 글

쎄 어머님이 동서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니 형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미워지더라고요. [동서

와의 불화로 인해 시어머니까지 미워짐: 참여자 L]

8) 남편의 역할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남편이 고부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배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분화된 상태로 중

립 입장을 지키는 경우라도 참여자들의 고부관계는 긍정

적이었다. 또한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경험하던 참여자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첨예화되었을 때, 남편의 위로나 지

지를 받았을 때 참여자는 고부갈등으로 상한 마음을 다 

잊게 되었다. 반대로 남편이 전혀 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

하려 하지 않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을 때 참여자들은 절

망감을 느꼈다.

∙남편의 분화

애들 아빠가 참 객관적인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어머니 한 번씩 생트집 잡을 때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어제 오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했어요. 

[시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남편: 참여자 J]

∙남편의 아내 지지와 위로

근데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나면 

우리 신랑은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

머니 앞에서 공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둘이 있을 때, 

100% 자기는 내 편이다고 하지. 그게 엄청 위로가 되

요. [남편의 지지: 참여자 B]

∙남편의 지지와 위로 없음

한 번은 정말 이런 건 너무 싫다고 하면서 ‘어머니

한테 한 번 말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면 니가 집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도 이 집에서 내 얘기를 들

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게, 그 순간

에 딱 무너졌던 거지요. [남편의 지지 없음: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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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며느리의 취업

참여자들의 취업도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취

업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시댁에

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서로 관여를 덜하게 되어 고부관

계에서 갈등을 겪을 소지가 적었다. 특히 시어머니와 동거하

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 해 가사에서의 역

할 분담이 되어서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

할을 했다.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이 고부관계에 긍정적인 역

할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사와 취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피곤해진 참여자들은 시어머니가 그러한 

상황을 참작해주지 않을 경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취업한 며느리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관여가 덜 함: 참여자 A]

∙취업하지 않은 며느리

난 그 당시보다는 나중에 그 상황을 곱씹는 편인데, 

내가 전업주부로 있었을 땐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계속 떠오르면서 확대

되고.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고부갈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짐: 참여자 E]

10) 결혼관계 유지 의지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힘이 들 때에도 고부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남편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한, 즉 이혼하지 않는 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염려와 

배려 때문에 참여자들은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려

고 노력했다. 

∙결혼관계의 지속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거를 좀 버려야겠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될 분들

이잖아요. [평생 가족으로 살 사람이잖아요: 참여자 F]

∙남편에 대한 배려

정말 어떨 땐 어머니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엄만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고. [남편에 대한 사랑: 

참여자 E]

11) 자녀출산 

참여자들은 자녀출산이 고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했다. 처음 결혼 한 후 시어머니와의 서먹서먹하고 긴장된 

관계를 풀어준 것이 자녀의 탄생이었다. 그런데 참여자들

은 자녀출산이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첫 아이로 딸을 낳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해서 고부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했다. 

∙자녀출산으로 인한 변화

셋째로 바라던 아들을 낳아 드렸더니 정말 더 잘해

주셨어요. 셋짼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낳았고, 또 그래서 어머닌 더 잘해주셨고, 전 더 편해

졌죠. [아들을 낳아 더 잘해주신 시어머니: 참여자 K] 

∙자녀의 역할

어머니한테 직접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내

가 직접 하질 못하고, '얘들아 인사해야지' 하면 애들

이 우루루 가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하고, 그러면 

난 '방에서 좀 놀다와' 해요. 내가 살갑게 못 하니까. 

[손자녀들의 역할: 참여자 D]

12)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참여자들은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

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고 더 잘 

대해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는 긴 인생을 통해 고생

하신 시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이기도 했으며, 나도 

저렇게 늙을 것이라는 공감이기도 했다. 

∙공감과 연민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신 과정이 있잖아. 내가 살아온 

건 정말 소설 한권이다. 이러면 정말 힘들게 살아 오셨

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여자이고, 엄마라는 점에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공감: 참

여자 I]. 

13) 중간역할 체계

참여자들은 친정엄마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시어머

니와 비슷한 나이로, 비슷한 삶의 경험이 있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참여자와 시어머니의 관

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친정엄마의 역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배니까. 그래도 니가 잘 

해야 된다. 돈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시

는데. 엄마의 이런 말들이 생각을 좋게 하려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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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된 것 같아요. [친정 엄마의 중간 역할: 참여자 F]

∙친구들의 역할

며느리들끼리 앉아서 시어머니 욕을 할 때, 그렇게 하

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집에 오면 좀 용

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친구와의 수다를 통한 카타르

시스: 참여자 H]

14) 적응과 경계선 분명히 하기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에게 적응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긴장이 사라지고 익숙해졌다. 다른 한편

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선 타협하는 부분이 늘어났으며, 더 

나아가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생겨났는데, 참여자

들은 포기와 체념을 통해 오히려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과 타협, 그리고 포기 

익숙해지면 서로에 대해서 아니까, 서로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를 버리게 되잖아. 처음 

같으면 왜 저런 말을 할까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데, 

지금은 손바닥 보듯이 뻔하잖아. [익숙해짐 : 참여자 K] 

∙심리적 거리 두기

오히려 거리감을 명확하게 가진 거야. 그때는 내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내가 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그

런 부분이 딱 있고 해서 마음은 더 편해요. [심리적 

거리두기: 참여자 B]

15) 남편에게 호소

참여자들은 고부갈등 상황이나 고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를 남편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해결받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참여자가 바라는 대로 남편이 위로하거나 중재 역

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즉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참여

자들은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호소

어머니가 한 소리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데,남편한테 얘기를 하고나면 

해결은 안 되어도 조금 해소는 되고 또 그렇게 넘어가요. 

[남편에게 호소: 참여자 C]

∙남편에게 분노 표출

어떻게 어머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엄청 화

를 내죠. 사실 남편한테 얘기하는 건 위로를 받고 싶어

서인데, 그 위로를 잘 못 받고 나 혼자 화만 내는 것 같

아요. [남편에게 분노 표출: 참여자 E]

16)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다. 사과를 하는 등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나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함

으로써 시어머니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섣부른 노력으로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대처

전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는 걸 모르고 계

신다는 생각을 하고, 갈등 국면이 지나고 나면 제가 그

런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 상황을 알

리는 게 도움이 됐어요. [자기 입장 표현: 참여자 J]

∙부정적인 대처

아예 얘기가 없으세요. ‘지난 번 일은 너한테 미안하

게 되었다. 너한테 뭘 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

니까 시누들한테만 좋은 것이 가게 된거다’ 이런 말만 

있어도, 그게 거짓말이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풀리고, 

그러면 어머님도 더 잘 대할 텐데. [사과하지 않는 

시어머니: 참여자 D]

17) 관계의 성숙

결혼 당시 시어머니의 호의적인 반응과 대우 속에서 고부

관계를 시작한 참여자들은 가끔씩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

다. 이 과정에는 남편의 위로나 지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모두의 포기와 적당한 거리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

나 처음 고부관계가 나빴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고부 관계 유지

하여간 나는 우리는 참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해

요. 헌신적인 어머니와 뻔뻔하고 떳떳한 며느리의 만남. 

[환상적인 조합: 참여자 K] 

∙긍정적인 고부 관계로 변화

시어머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어느 한계까

지는 봐주고 좀 과하다, 나는 도저히 이 말을 듣고 살 

수는 없다 싶은 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쌓

이는 게 없죠. 털어버리니까. [적극적 대처로 인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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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개선: 참여자 F]

18) 관계의 위축

결혼 초에 고부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참여자들 중에

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처음의 긴장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고부관

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신혼 초 

고부관계가 형성될 당시에는 서로 호의적이었던 참여자들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악화된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으론 시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구와 다른 형제

에 대한 편애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10년 전에 비해서 익숙해진 건 있지만, 스타일에 익

숙해 져서 편안해 진 거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 본

질이 변한 거는 아니고. [익숙해졌을 뿐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 참여자 C]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 주신 게 다 위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도 밝히지 않는 그 많은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어머니

를 믿을 수가 없었지. [시어머니로 인한 경제적 타격: 

참여자 G] 

3. 축코딩

축코딩의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단계를 통해 근거자료에서 

뽑아낸 개념과 하위범주들을 범주에 연결시키고, 그 범주

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

을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 틀을 통한 구조분석은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가

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은 긍정적인 고부관계 경험과 부정

적인 고부관계 경험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인과적 조건으로 고부관계 형성하기가 발견되었다. 참

여자들은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의 어머니와 고부

관계를 형성했다. 참여자들은 3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내

다가 갑자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도 없는 독특성을 

가진 관계가 바로 고부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 

남자를 두고 엄마와 아들,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부터 긴장

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에 대해 갖는 호감의 

정도가 바로 그 요인이었다. 시어머니와 결혼 전부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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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가 있었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여러 조건을 흡족해 

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다. 참여자가 그

러한 호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럽고 호의적으로 되었다. 처음에 긍정적인 고부

관계를 형성하게 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만나면서 신뢰

감과 한 가족이 된 느낌을 갖게 되며 동시에 시어머니와 적

당한 거리감을 가지고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시어머니가 참여자의 여러 조건들을 맘에 들어 

하지 않거나 첫 인상을 나쁘게 갖게 되면, 둘 사이의 긴장

도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처음

에 부정적인 첫인상으로 고부관계를 시작했던 참여자들은 시

어머니가 시누이와 자신을 차별대우 하거나 남편만 중시하

고 자신을 무시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의 차이

를 경험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

고 있던 참여자들도 여전히 느끼는 바였지만, 그 차이가 갈

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가 다른 점이었다. 

이렇듯 부정적인 고부관계 경험이 쌓이게 된 참여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는 화병과 신체적인 

질병까지 포함했다. 참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얼굴이 벌

겋게 달아오르거나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쌓여 폭발할 지

경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신경이 

고부관계에 집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부부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적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선 시어머니가 아들과 밀착되어 있

지 않고 분화되어 있을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적었고, 그 결과 고부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적었

다. 시어머니의 분화는 특히 며느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에 더욱 큰 역할을 했다. 시어머니와 동거하면서도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시어머니 

모두 분화되어 있어서 서로의 삶에 간섭하는 정도가 적고 자

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참여자들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육아와 가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상황이 허락되면 

분가 형태로 지내는 것이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형제서열 또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

향을 끼치는 조건 중 하나였는데, 남편이 장남인 참여자들

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의 부양의식을 당연히 여기고 

의무를 많이 지우는 것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

스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남편이 차남인 참여자들

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

리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았고 보다 너그러운 태도로 참여

자들을 대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적 상황 역시 고부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맥락

적 조건이었다. 참여자들은 시어머니나 자신들의 경제적 상

황이 나아졌을 때 보다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경험하게 되었

다. 또한 참여자들은 적당한 정도의 지원을 주거나 받는 경

제적 교류는 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고부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경험했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부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들도 많았는데, 그 중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고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부정적으로 만드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

는 것이 남편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우 남편들은 시어머니와 밀착되어 있

지 않고 분화되어 있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경험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시어머니와 분화

되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한편 남편이 참여자의 입장을 이

해하고 지지하며 위로하는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부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 중 남편이 참여

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위로 하는 경우에는 고부갈등이 사소

한 것으로 여겨져서 극복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관하면서 참여자에게 아

무런 위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부갈등이 증폭되었다. 

참여자들의 취업 역시 고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조

건이었는데, 시간과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고부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비중이 높았다. 다른 한편 참여자들은 시어머

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한 고부관계가 지속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다. 또한 같은 여자로서 참여자들이 시어머니에게 느끼

게 되는 공감과 연민도 큰 중재조건 중 하나였으며, 비슷한 

연배의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역시 

고부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참여자들이 고부관계 경험을 하면서 취하게 되는 여러 작

용/상호작용으로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타협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고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고부갈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입장

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밝혀서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시

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반면에 시어머니가 그러한 시도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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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 1)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 2)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 3)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 4)

인과적

조건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좋음)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나쁨)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나쁨) 며느리에 대한 첫 인상 (좋음)

현  상 고부관계 경험 (긍정적) 고부관계 경험 (부정적) 고부관계 경험 (부정적) 고부관계 경험 (긍정적)

맥락적

조건

시어머니 분화(분화)

경제적 독립 

경제적 교류(긍정적) 분가

동거(만족스러움)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경제적 교류

(부정적 → 긍정적) 분가

동거(불만족스러움) → 분가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시어머니의 편애

시어머니 분화(미분화)

경제적 교류(부정적)

분가 → 동거(불만족스러움)

시어머니의 편애

중재적 

조건

남편의 분화(분화)

남편의 지지(있음)

취업(취업함)

결혼관계 유지 의지 (강함)

남편의 분화(분화)

남편의 지지(있음)

자녀출산

결혼관계 유지 의지 (강함)

남편의 분화(미분화)

남편의 지지(없음) 

남편의 분화(미분화)

남편의 지지(없음)

작용/

상호작용

전략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적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적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소극적)

경계선을 분명히 함

남편에게 호소 (분노 표출)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 (소극적)

남편에게 호소 (분노 표출) 

결  과 관계의 성숙 성숙된 관계로 변화 위축된 관계의 지속 관계의 위축

참여자 A, D, I, K F, H, J C, L B. E, G

<표 3>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에 대한 유형분석

하는 경우에는 고부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

으며, 남편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기대

가 충족될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개선되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중재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나 시

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어머니

와 호의적인 관계로 출발했던 참여자들이 부정적인 고부관

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또한 처음부터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시작했던 참여자들 중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관

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 남편의 중재 역

할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첫 인상이 비호의적이어서 부정

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참여자들 중에도 적극적인 대처 전략

과 남편의 중재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참여자들도 있었다. 처음에 고부관계가 긍정적

으로 형성되었던 참여자들 중에는 여러 중재 조건들과 대처 

방식을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며느리들의 고부관계 경험 과정을 

범주들이 지닌 속성과 차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해서 계속 유지하는 

‘긍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과 결혼 초기에는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했으나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

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게 되

었다가 계속 지속한 ‘부정적인 고부관계 지속’ 유형과 결혼 

초기에는 긍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했으나 부정적인 고부

관계로 변화한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형

성되고 유지되는지, 즉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양적연

구들과 차별되는 점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고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고부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고부관계의 과정은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

험 어느 한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겪기도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유형과 부정적인 고부관

계로 변화한 유형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차이가 있었는

데,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가 적극적이고 남편에게 호소하는 

경우 긍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한 반면, 관계회복을 위한 

대처가 소극적이고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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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분노 표출이 되는 경우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과 부정적

인 고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 과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어머니의 분화, 경제적 독

립,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 분가, 만족스러운 동거, 남편의 

분화, 남편의 아내 지지와 위로, 며느리의 취업, 결혼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 남편에 대한 배려와 연민, 자녀 출산, 시

어머니에 대한 공감, 적응과 경계선 분명히 하기, 적극적인 

대처였다. 다른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시

어머니의 미분화, 부정적인 경제적 교류, 불만족스러운 동거, 

시어머니의 다른 형제 편애, 남편의 미분화, 남편의 아내 지

지와 위로 없음, 부정적인 대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긍정

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일천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본 연구의 큰 성과이자 고부관계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동거나 경제적 교류 

등의 요인들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상

황인가에 따라, 참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에 따라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부정적인 요인으

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동거를 하

는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육아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경계선

을 분명히 하고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긍

정적인 고부관계를 유지했다. 반면에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고부관계로 변화

했다. 또한 경제적 교류는 부정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하는 요

인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했는데, 이때 그 교

류가 며느리의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도

움을 받는 시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긍

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

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시작되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부관계

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고부갈등을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인 

고부관계에서도 남편의 지지와 위로가 그러한 부정적인 경

험을 잊게 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긍정적인 고

부관계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에 부정

적인 고부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의 경우 남

편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으며 위로조

차 하지 않았다. 고부관계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남편

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성과이자 추후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고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부관계도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 두 가지 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

정적인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부관계 증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작은 소그룹 활동에서부

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교육

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고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이 부각 되었으므로 향후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고부관계 개선과 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남편을 대상으로 한 고부관계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과연 남편들은 고부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한

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고부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편들에게 고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을 

현재 기혼 남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편이 될 대학생과 예

비 신랑들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와 연계해 고부

관계에 대한 이해와 남편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프로그램

을 공급하고, 예비 신랑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이미 고부갈등이 첨예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기

혼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미혼남성들에

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갈등의 예방과 긍정적인 

고부관계 형성을 통한 가족복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고부갈등은 이혼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이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나 고부관계에 대

한 생각에 매몰되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

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며느리들과 시어머니,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인 상담과 해결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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